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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기업의 친환경전략: 현대자동차 사례를 중심으로

Eco-Friendly Strategies of Automobile Firms

: A Case Study of Hyundai Mo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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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2022년 1월 28일 친환경차 관련 기업 지원의 확대와 같은 자동차 친환경 정책의 개정으로 인해 자

동차 산업의 급격한 변화가 예상된다. 한국에서의 자동차 산업은 우리나라 대표적인 주력산업으로 다

양한 공급업자, 관련 소재 및 서비스 등 전후방 산업에 파급효과가 가장 큰 산업으로 최근 급속한 기

술적 진보와 친환경 정책의 확대로 인해 패러다임 전환기에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자동차 산업에 중

점을 두어 다양한 외부 환경 변화에 따른 자동차 산업의 변화를 진단해보고 현대자동차 사례에 기반

하여 자동차 기업의 친환경 전략을 살펴보고 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전동화 전략, 수소 사업 시너지 

효과, 사업장 탄소 중립 정책, 부품 공급망 탄소중립 유도 및 지원 및 순환경제를 중점으로 현대자동

차의 전략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자동차의 면면에 대해 보다 기술 혁신적이고, 환

경 친화적이며 그리고 인간 중심의 자동차 산업의 특성 및 미래 전략 방안에 대한 고찰을 해보고자 

한다.

핵심어 : 자동차 산업, 기술혁신, 친환경 전략, 현대자동차

Abstract

On January 28, 2022, a rapid change in the automobile industry can be expected due to the revision of 

automobile eco-friendly policies, such as the expansion of support for companies related to eco-friendly 

cars. The automobile industry in Korea is the one of the most important industries and has the significant 

effect on the backward and forward industries such as various suppliers and services. Recently, the 

automobile industry is in the paradigm shift due to rapid technological progress and expansion of 

eco-friendly policies Therefore, this study focuses on the automobile industry to diagnose changes in the 

automobile industry due to various external environmental changes and to examine and analyze the 

eco-friendly strategies of automobile companies based on the case of Hyundai Motor. In particular, this 

study focuses on Hyundai Motor's strategy, such as the electrification strategy, hydrogen business synergy 

effect, workplace carbon neutral policy, carbon neutral induction and support in the supply chain, and 

circulation system. This study can examine the characteristics of the more innovative, environmentally 

friendly, and human-centered automobile industry and future strategies for automobi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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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2022년 1월 28일 친환경차 관련 기업 지원과 같은 친환경차와 관련한 정책이 강화되어 친환경

차 산업의 대대적인 변화가 예상된다.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 EU, 중국, 인도 등 세계 주요 국가들

은 경기 부양을 위해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산업 인프라를 구축하고 관련 산업을 육성하는 그린 뉴

딜 정책을 도입하고 있다. 친환경 자동차는 그린 뉴딜 정책의 핵심 사업으로 분류된다 [1]. 국제에

너지기구 (IEA: International Energy Agency)에 따르면 수송 부문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은 전세

계 탄소 배출량의 약 20%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중 70% 이상이 자동차가 포함된 도로 교통에서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내연기관 차량을 친환경 차량으로 전환하는 것이 그린 뉴딜 정책과 관련된 

자동차 사업의 핵심 과제라고 볼 수 있다. 현재 미국 자동차 시장에서 전기자동차의 비중은 3% 수

준에 머물고 있지만, 미국은 2030년까지 자국 내 전기차 판매 비중을 5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목

표를 제시하였다. 또한 유럽은 배출가스 규정을 강화하면서 전기차 전환 속도를 높이고 있다. 영국

은 2035년까지 내연기관차 판매를 중단하며, 이미 전기차 비중 60%를 달성한 노르웨이는 2025년부

터 전기차만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유럽연합도 2035년부터 내연기관차 판매를 금지할 예정이라

고 발표했다.

이제 환경보호차원에서만 환경을 다루는 것을 넘어 글로벌 경제 성장을 위해 환경을 필수적으

로 고려해야하는 상황이 되었다 [1]. 현대자동차 역시  1998년 이래로 여러 변화에 적응하며 해당 

산업 분야에서 글로벌 기업의 명성을 이어갔으며, 현재는 과거의 정체성을 바탕으로 새로운 정체

성을 형성하여야 하는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2]. 이에 최근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고려하여 현대자

동차 역시 2021년 7월 그룹 차원의 RE100 (재생에너지 전기, Renewable Electricity 100% 의 약자로 

기업 활동에 필요한 전력의 100%를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이용해 생산된 전기로 사용하

겠다는 자발적인 글로벌 캠페인) 가입 선언으로 현대차의 탄소중립을 위한 계획을 발표하였고 

2021년 9월 독일 뮌헨에서 ‘독일 국제 자동차 전시회 모빌리티 2021’ 에서는 전동화와 수소사회 

구축을 기반으로 한 현대차의 2045년 탄소 중립 로드맵을 공개하였다 [3]. 2045 탄소 중립 로드맵

에는 지구환경 보호와 환경을 고려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자동차 부품조달부터 생산, 운행과

정에 이르는 전 단계에 걸쳐 탄소중립 목표와 자사의 친환경 기술 및 수소 기술을 활용하여 현대

자동차만의 탄소중립 전략 계획이 담겨있다.

이에 본 연구는 자동차 산업의 변화를 토대로 자동차 산업 분석을 수행한 후, 현대자동차 사례

를 통해 전동화 전략, 수소 사업 시너지 효과, 사업장 탄소 중립 정책, 부품 공급망 탄소중립 유도 

및 지원 및 순환경제와 같은 자동차 산업의 친환경 전략에 대한 제언을 수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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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친환경 자동차 산업으로의 변화

주행 성능이 좋고 효율과 안정성이 뛰어난 화석연료를 에너지원으로 사용했던 과거의 자동차 

시장과는 달리 최근 친환경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하면서 이를 대체할 바이오 에너지가 등장하고 

있다 [4]. 전기차의 경우 1996년 미국 GM사에서 시판된 전기자동차 EV1 이래로 포드 레인저, 도

요다 RAV4, 혼다 EV Plus 등의 전기차가 시판되었다. 하지만 배터리 충전에 다량의 시간이 소모

되고 주행거리가 짧아 실용성에 있어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충전용 보조 엔진을 달아 충전한 전

기로 움직이는 하이브리드자동차(HEV, Hybrid Electric Vehicle)와 연료전지자동차(FCV, Fuel Cell 

Vehicle) 등이 개발되었으며, 선진국들에서는 전기자동차의 조기 실용화를 위하여 정부 차원의 대

규모 투자 및 강제 보급 정책을 추진하였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2003년부터 무공해차량의 

의무판매를 규정하고 업체별 자동차 판매대수에 따라 전기자동차, 하이브리드 전기자동차, 슈퍼초

저공해 가솔린자동차 등 무공해 차량을 일정비율 이상 판매하도록 의무화하였다. 이에 GM에서는 

2012년 셰비 스파크 EV를 출시하였지만 워낙 가격이 비싸고 충전소가 제한되어 있어 한계가 존재

한다. 일본에서도 2009년 미쓰비시사가 관공서와 법인을 대상으로 한 세계 최초의 전기차 아이미

브(i-MiEV)를 출시했으며, 2010년 일반인을 대상으로 판매하고 있다. 이후 BMW, GM, 볼보와 같은 

여러 글로벌 자동차 기업들은 소형 전기차를 공개했다. 폭스바겐의 경우 2021년 월드 프리미어 행

사에서 전기차 ID.4GTX를 공개하였고 이는 77kwh용량 배터리는1회 충전으로 MLTP 기준 480km를 

주행할 수 있다. 또한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2030년에 중국을 제외한 전 세계 모

든 공장을 친환경 전기로 가동하고 2030년까지 유럽지역 폭스바겐 자동차 판매의 최소 70%는 전

기차가 차지할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메르세데스 벤츠의 경우도 2021년 더 뉴 EQS라는 전기세단

을 소개하고 1회 충전시 770km 운행이 가능하며 재활용품이나 재생 가능한 원료를 부품으로 활용

하였다 [4].

국내에서도 현대자동차가 2010년 블루온을 생산한 이래로 꾸준하게 전기차 개발을 위해 노력하

고 있다. 국내 친환경 차는 2022년 전년 동기 대비 83.6% 증가한 2만 8996대가 판매됐다. 하이브리

드차 판매는 55.2%, 전기차 판매는 193.5%, 수소차 판매는 2.3% 증가하였다. 광주광역시에 친환경 

자동차 특화단지, 부품인증센터, 등을 설립하고 친환경 자동차 부품 클러스터 사업을 육성하며 정

부와 자치단체에서도 자동차 산업의 친환경 산업 준비를 뒷받침해주기 위해 기반 조성에 힘쓰고 

있다. 국내 회사들도 내연 기관 차량의 제작과 판매에서 벗어나 수소 전기차 생태계를 구축하며 

친환경 모빌리티로의 전환을 준비하고 구조적 전환을 실행했다. 부품부터 제작, 폐차되는 순간까지 

전 부분을 친환경에 입각해 자원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자 한다. 현대 자동차, 기아 자동차는 

2030년까지 전기차 분야에서 국내에 초 21조원을 투자하며 전기차 생산량이 대폭 확대되고 더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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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활발한 친환경 자동차 산업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 [5].

자동차 업계는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위해서는 충전 편의성 등 여건 조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하

였다. 충전인프라 확충, 재정지원 확대 등 인센티브 정책 우선으로 기술혁신기반을 넓혀가야 할 필

요성이 존재한다. 자동차 업계는 탈 탄소화를 위하여 전기차 투자 확대 등 적극 노력하고 있음에

도 불구하고 동력계 관련 기술 중립성 문제, 충전인프라 부족 문제, 기존 생태계의 적응 어려움 등 

문제들이 존재해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또한, 2025년부터 내연기관 판매가 100% 금지되

는 노르웨이 등의 유럽의 경우에 비해 한국은 전동화의 과도기에 있으며 친환경 자동차 시장의 전

환이 늦은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롯데그룹은 KB자산운용 등과 전기차 초고속 충전 

인프라 확충을 위한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해 최대 200kw급 충전기를 임대하는 사업 모델을 

개발하며, 2025년까지 전국 주요 도심에 초고속 충전기 5000기를 설치하며 전기차 관련 광범위한 

전략 제휴도 모색하고 있기 때문에 친환경 자동차 시장의 전환을 가속할 수 있다. 다양한 기업들

이 자동차 산업 변혁기를 맞아 국내 부품 협력사의 효과적인 사업 전환을 돕는 방안을 지속해서 

마련하고 있다 [5].

3. 현대자동차의 친환경 전략

이러한 자동차 산업의 전반적인 패러다임의 변화로 국내 굴지의 기업 현대자동차도 전동화 전

략, 수소 사업 시너지, 사업장 탄소중립, 부품 공급망 탄소중립 유도 및 지원, 순환경제 등과 같은 

다양한 전략적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6].

3.1 전동화 전략

현대자동차는 판매 차량에서 발생하는 탄소를 줄이기 위해 내연기관 차량 중심의 사업에서 벗

어나 전동화 차량 중심의 사업으로 전환하고 있다. 이는 단순히 내연기관 차량 중심의 제품 생산

을 줄이는 것이 아닌 제품 및 사업 구조 자체를 내연 기관 중심에서 전동화 차량 중심으로 전환하

는 것을 의미한다. 유럽연합의 2035년 이후 내연기관차량 판매 금지 정책에 따라 현대자동차는 

2035년 내 유럽시장 판매 제품의 100% 전동화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유럽시장 이외 주요시장에 

판매되는 차량에 대해서는 2040년 내 전면 전동화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대자동차는 2025년 

이후 제네시스 신규 차종의 전면 자동화를 추진하고 2030년까지는 100% 전동화 전환함으로써 고

급브랜드인 제네시스를 통해 우선적으로 전동화 전환을 계획하고 있다. 이는 전동화 전환으로 인

한 제품의 가격 인상에 대한 소비자들의 거부감이 고급 브랜드에는 비교적 덜 적용하기 때문이라

고 생각된다. 또한 승용차 대비 탄소배출량이 높은 상용차의 경우 2028년 수소전기차 풀라인업을 

구축하고, 한국에서는 2035년까지 100% 전동화를 목표로 하며, 해외시장의 경우 전략적 파트너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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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해 점진적으로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현대자동차는 전기차와 수소전기차를 중심으로 내연기관 차량의 전동화를 추진하고 있다. 수소

전기차 부문에서 현대자동차는 2013년 세계 최초로 투싼ix 수소전기차 출시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수소전기차 넥쏘, 수소전기트럭 엑시언트를 출시하면서 글로벌 수소전기차 시장의 69% 점유율을 

기록하며 현재 글로벌 수소전기차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현재자동차의 전기차 기술력 또한 수소

전기차 못지 않게 우수하다. 현대자동차는 새로운 전기차 전용 플랫폼 E-GMP를 개발하였고 이 플

랫폼을 적용한 아이오닉 5를 2021년 출시하였다. E-GMP는 다양한 충전 기술과 호환되기 때문에 

어떠한 전기차 충전소에서도 충전이 가능하며, 전기차에 최적화된 설계 구조, 대용량 배터리 시스

템 등 여러 장점을 두루 갖추고 있다. 또한 현대 자동차는 전기차 초고속 충전소 E-pit을 구축하여 

장거리 운전자의 충전 편의성을 높이고 국내 전기차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전기차 기술과 더불

어 국내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대에도 기여하고 있다 [7].

3.2 수소 사업 시너지 효과

수소에너지는 물, 유기물, 화석연료 등의 화합물 형태로 존재하는 수소를 연소시켜 얻어내는 에

너지이다. 물의 전기 분해로 쉽게 제조할 수 있고, 가스나 액체와 같은 형태로 효과적으로 수송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다시 물로 환원할 수 있기 때문에 미래의 지속 가능한 청정 에너지원으로 

꼽히고 있다. 현대자동차는 20201년 현대차 2040 수소사회 미래 비전 발표 포럼 ‘Hydrogen Wave’

에서 현대자동차 그룹의 수소사업 비전과 수소연료전지 기술을 공개하였다. 수소사업 비전 발표를 

통해 수소사업의 3대 방향성 (확장성, 경제성, 친환경성)을 제시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2040년까지 

수소 에너지의 대중화를 위해 노력할 것임을 밝혔다. 또한 현대자동차는 수소연료 전지 시스템 브

랜드 ‘HTWO’를 선보이면서 수소연료 전지를 활용한 글로벌 사업의 본격화 및 수소 생태계 확장 

의지를 보였다. 현대자동차는 자동차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동수단에 수소연료 전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이동수단을 넘어 생활과 산업 전반에 걸쳐 수소 에너지가 활용될 수 있도록 수소 연료 

전지를 개발하고 있다.

현대자동차가 추구하는 진정한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100% 청정에너지의 활용을 달성

해야 한다. 현재 주로 사용되고 있는 수소는 화석 연료를 연소시켜 추출하는 그레이 수소이기 때

문에 궁극적으로 진정한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레이 수소를 재생에너지로부터 추출할 

수 있는 그린수소로 전환하는 것이 필수적인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현대자동차는 그린수소 전환

을 빠른 시일내에 달성하고 향후 그린수소를 수소전기차의 주요 에너지원으로 사용할 뿐만 아니라 

사업장 내에서도 화석연료를 대체하여 현대자동차의 수소사업과 탄소중립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할 계획이다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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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사업장 탄소 중립 정책

현대 자동차는 사업장의 탄소 중립 정책에도 주력을 가하고 있다. 주요 그룹사인 기아, 현대모

비스, 현대위아, 현대트랜시스와 더불어 글로벌 재생에너지 100% 사용을 목표로 탄소 감축을 추진

하고 있다. 현대자동차는 2045년을 목표로 재생에너지 100% 전환을 달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현대자동차는 재생에너지 공급이 용이한 체코 공장을 필두로 인도, 미국 등 국가별 재생에너지 수

급 환경 및 정부 정책/규제 감안하여 2045년까지 순차적으로 글로벌 공장의 재생에너지 100% 전

환을 진행할 계획하고 있다. 현대자동차는 재생에너지의 점진적인 확대 적용을 목표로 생산공장 

지붕 위 태양광 패널 설치, 재생에너지 인증서 구매, 외부 재생에너지 발전사와 전기공급계약 등 

공장 별 여건을 고려하여 최적의 솔루션을 적용할 예정이다.

현대자동차 체코공장부터 2022년 재생에너지 원산지 보증을 통해 재생에너지 100% 달성을 추진

하고 있으며, 2035년 이후부터는 공장 지붕 및 자동차 야적장 등 공간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를 계

획하고 있다. 현대자동차 인도 공장의 경우, 이미 외부 발전사로부터 친환경 에너지원 구매를 통해 

약 85%의 전력을 공급받고 있다. 인도 공장은 외부로부터 재생에너지 전기 구매 뿐 아니라 추가적

으로 2021년 완공 목표로 10MW 규모의 태양광 패널을 공장 지붕에 설치하고 있다. 인도공장 외에

도 2021년 운영되는 인도네시아공장의 경우 이미 3.2MW 규모의 태양광 패널을 설치 완료하였으

며, 2021년 4월부터 발전 운영 중이다.

한국의 경우 대형 발전공기업과 공동투자 및 공장 지붕 임대 형태로 현대자동차 생산공장 지붕 

위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여 외부 그리드에 전기를 공급하고 있는 중이다. 아산공장은 2013년 태양

광 패널을 설치하여 전기를 생산하고 있으며, 울산공장은 2020년 자동차 야적장 공간에 태양광 발

전 시설을 완공했다. 더 나아가, 아산공장은 제조 과정에서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장비 대기시간의 

운전 최소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에너지 누설 방지를 위한 순찰 활동을 지속하고 고용시설 절전회

로를 구성하여 생활 속 에너지 절감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전주 공장의 경우 생산설비

에 사용되는 에너지 사용량을 최소화하기 위한 친환경 공법을 개발하고 이를 적용하여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실천하고 있다. 추가적으로 현대자동차는 폐배터리를 재활용한 에너지저장장치를 

설치하여 태양광 발전과 연계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현대자동차는 이러한 재생에너지로의 전환 외에도 공장 내에서 고효율 모터, 인버터, LED 조명 

등 고효율 설비로 개선활동을 지속 추진 중이며, 에너지 사용량 모니터링 시스템을 활용하여 낭비

되는 에너지를 최소화함으로써 탄소 배출을 감축하고 있다 [5][9]. 이에 현대자동차는 탄소 배출의 

감축으로 인한 친환경 사업의 확장에 중점을 두어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힘써 지속적인 경쟁우위 

확보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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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부품 공급망 탄소중립 유도 및 지원

현대자동차는 기후변화, 탄소중립 및 ESG 경영이라는 전 세계적 트렌드에 맞춰 협력사의 품질, 

기술력 향상 뿐 아니라 협력사들의 탄소중립 또한 유도하고 있다. 현대자동차는 우선적으로 400여

개의 주요 협력사 대상으로 탄소배출 현황을 집중 점검하고 있다. 이는 향후, 탄소중립 핵심관리 

협력사를 선정하고 탄소중립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협력사의 탄소중립, 사회적 실천을 유도하

고자 함이다. 협력사 탄소 중립 유도를 위해 각 협력사별 특성을 파악하고 특성화 그룹으로 분류 

후 그룹화된 협력사별 감축 활동 진행, 탄소중립 교육 및 인식 제고 등 공급망 협업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다. 특히, 탄소배출 비중이 높은 업체의 경우는 소재 재활용/신소재 활용 확대 등 자동

차 설계 기술과 연계한 공동대응 추진을 계획하고 있다 [9].

3.5 순환경제

코로나 19이후 언텍트 소비가 늘어나면서 1회용 플라스틱 사용이 급증하였다. 이로 인한 플라스

틱 폐기물 증가에 따라 폐기물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온4실가스 배출이 늘면서 환경적 피해도 늘

어나고 있다. 플라스틱 사용의 증가에 따른 환경오염뿐만 아니라 천연자원의 고갈로 인한 자원 수

급의 불안정성 증가, 가격 변동성의 증가와 같은 리스크도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현대자동차는 환

경오염의 주범인 폐기물 감축과 수급의 불안전성 감소를 이루고자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생산-소

비-폐기의 선형적 사업 구조에서 벗어나 생산-소비-재생의 순환형 사업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

하고 있다.

폐기물 감축을 위해 현대자동차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재활용을 고려한 제품 설계

이다. 현대자동차는 차량 개발단계에서부터 온실가스 배출 감축과 자원의 재활용을 고려한 설계를 

하고 있다. 이러한 재활용 고려 설계를 통해 차량 소재의 85%를 재사용하거나 재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차량을 판매하고 있다. 특히 현대자동차의 차량 소재 대부분을 차지하는 철과 비철은 폐차

단계에서 전량 재사용 및 재활용 되고 있으며, 그 외 기타 소재들을 재활용율 혹은 재사용율을 높

일 수 있는 방안도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있다.

이 뿐만 아니라, 현대자동차는 전기차 공급과 관련된 환경문제를 예측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

을 사전 구축하고 있다. 현대자동차는 전기차 판매량 증가에 따라 폐배터리의 양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여, 폐배터리에 의한 환경오염 문제를 예방하고 폐배터리에 사용되는 희소금속을 재활용하

기 위한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전세계적으로 내연기관차량에서 친환경차량으로의 전환이 이루어

지고 있는 만큼, 폐배터리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하여 우선적으로 국내에 대규모 폐배터리 회수 네

트워크를 구축하고, 이를 유럽, 미국 시장으로 확대해 날 계획이다. 폐배터리 회수 네트워크를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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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회수된 폐배터리는 정밀 진단검사를 통해 잔존가치가 70~80% 수준일 경우, 에너지 저장 장치

로 재사용될 수 있도록 폐배터리 기반 에너지 저장 장치(ESS)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현대자

동차는 폐배터리를 기반으로 에너지 저장 장치를 개발했으며, 현대제철, 한국수력원자력, 한화큐셀 

등 에너지업체들과 함께 재생에너지와 에너지 저장 장치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또한 잔존가치가 

낮아 에너지 저장 장치로 재사용할 수 없는 폐배터리의 경우, 이를 분해하여 희소금속을 추출하고, 

이를 재활용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9].

4. 친환경 자동차 시장의 전략적 제언

1992년 유엔기후변화협약, 1997년 교토의정서, 2015년 파리기후변화협약 이후 195개 협약국에 한

해서 지구의 평균 기온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C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탄소 배출량 절감에 

도전하고 있다 [1]. 이에 많은 기업들이 동참하고 자동차 산업도 예외는 아니다. 자동차 산업은 생

산 과정에서 많은 자원이 소모되고 자동차의 이동에도 화석연료가 필요하다 보니 이산화탄소가 배

출되었던 대표적인 탄소 배출 업종으로 분류되기도 한다. 이에 지속가능성에 대한 움직임이 사회

전반적으로 나타나게 되면서 글로벌 자동차 제조사들은 친환경 자동차 개발과 친환경적인 사업 환

경을 구축하기 위해 대대적인 투자에 나서고 있다. 자동차 산업은 친환경 및 소비자 편의성 극대

화라는 방향으로 저성장 구조를 탈피하기 위한 패러다임 전환이 임박했으며, IT융합 및 친환경으

로 대표되는 새로운 기술발전은 내연기관 중심의 자동차 산업의 패러다임 변화를 이끌고 있으며, 

미래 자동차는 자율주행, 전기자동차 및 이동서비스분야가 결합된 산업으로 발전할 전망이다. 빠르

게 변화하는 경영 환경 속에서 기업들은 기술개발에 대한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특히 국내 

자동차 산업은 사실상 세계 자동차산업에 비해 다소 준비가 부족한 실정이다. 자동차 산업 패러다

임 변화의 추격 속도를 높이기 위해 자동차 기업만의 대응으로는 어려우며, 관련된 모든 산업을 

하나로 융합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강화가 요구되는 상황 미래 자동차 시장의 경쟁력 확보를 위

해 산업경쟁력의 근간이 되는 부품기업의 신기술 개발 및 확보를 위한 R&D 및 M&A 자금 등 금

융지원이 필요하다.

5. 결론

자동차 산업은 우리나라 대표적인 주력산업으로 다양한 공급업자, 관련 소재 및 서비스 등 전후

방 산업에 파급효과가 가장 큰 산업으로 최근 급속한 기술적 진보와 친환경 정책의 확대로 인해 

패러다임 전환기에 있다. 본 연구에서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던 현대자동차 역시 내연기관 차량 위

주의 제작과 판매에서 벗어나 수소 전기차 생태계를 구축하고 자동차 산업의 전 부문에서 환경적

인 요인을 고려한 장기 계획을 수립하였다 [8][9]. 현대자동차의 탄소 중립 로드맵에 대하여 현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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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차가 국내 시장은 물론 글로벌 시장에서 친환경적인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수소 전기차 

분야와 수소에너지를 분야를 선도하겠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평가가 있지만, 탄소 중립의 시점이 

늦다는 비판과 구체적으로 어떻게 수소 생산과 공급을 해결할 것이라는 부분이 없다는 비판이 있

다. 따라서 현대자동차는 탄소 중립의 시점을 앞당겨 더 강력한 탄소 중립 정책을 실행하고 정부 

정책과 관련된 수소 에너지 공급의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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